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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산성 사료총서 제5권 《풍천유향》 발간

▶  무관 송규빈의 18C 도성방위체계 및 군사분야 개혁 방안, 새로운 진법과 신무기 

개발을 통한 군제ㆍ무기ㆍ축성ㆍ 군사지리분야 등 조선후기 군사방어를 위한 종합 

병학서 번역 출간

경기문화재단 경기문화재연구원(원장 장덕호)은 국가사적 제162호 북한산성에 대한 체계적인 

학술연구 기반을 제공하고, 향후 세계유산 등재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모으기 위한 북한산성 사

료총서 시리즈 제5권 《풍천유향》을 발간하였다고 밝혔다. 북한산성 사료총서는 2017년 제1권 

《고지도·옛사진 모음집》 발간을 시작으로 2018년에는 제2권 《다시 읽는 북한지》와 제3권 《북

한산성 유산기》, 2020년에는 제4권 《북한산성 인물총서》를 연차적으로 발간하였다. 

  이번에 발간된 제5권 《풍천유향》은 조선후기 무관을 역임한 송규빈이 일생동안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후 전란을 사전에 막지 못한 울분을 토하며, 군사적 대안으로 ‘상승진’1)의 새로운 진

법과 ‘검차2)’라는 신무기를 고안하고, 서북방어에서부터 해안방어에 이르는 전국의 방어책과 

함께 최종적으로는 한양도성과 연융대(탕춘대성) 그리고 북한산성을 포괄하는 도성방어체계 등 

군제, 무기, 축성, 군사지리는 물론이고 진법도 함께 논한 종합적인 군사방어 병학서라고 할 수 

있다. 

  장덕호 경기문화재연구원장은 《풍천유향》 번역과 관련하여 그동안 관방분야의 번역이 한문

학 전공자를 중심으로 이뤄진 반면 이번 번역은 군사사전공 연구자인 김병륜 한국국방안보포

럼 선임연구위원이 맡아 관련 분야의 좀 더 깊이있는 주석과 내용이해가 바탕이 되었으며, 향

후에는 이러한 시도가 더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하였다. 경기도는 남한산성과 수원화성 등 

성곽관련 세계유산을 2건 보유하고 있으며, 향후 고양 북한산성, 오산 독산성 등 국내 성곽유

산의 옛 사료를 발굴, 연구, 번역하는 작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그 가치성을 세계적으로 알

1) 전투를 치르는 대형을 일반적으로 진형이라 부르고 진형을 짜는 방법을 진법이라 한다. 송규빈은 검차를 활용한 사각형 형태

의 진형(방진)을 구상했는데,  항상 이기는 진법이라는 뜻에서 상승진이라고 불렀다.

2) 검차는 창 8자루를 설치하여 적 기병의 공격을 막아낼 수 있게 만든 전투용 수레로 사람이 밀어서 움직였다. 수레 1대당 25

명 이내의 병력을 편성하고 칼, 창, 활, 조총을 비롯한 각종 화약무기로 무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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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는 작업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경기문화재단 경기문화재연구원 문화유산팀(031-231-8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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